
분단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 모

두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현실이다. 1950년

전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편에 얼키설

키 얽혀 있는 실타래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쟁이 멈춘 지 70여년이 지난 상태

에서 6 25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분단 이후

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죽음

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

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인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분단과 연관이 있는

소재들이 문학작품 안에서 인과성을 알게

해주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든가 분단

상황이 가져오는 질곡한 생의 모습을 보여

준다.

월행 (송기원 지음, 창비 펴냄)은 전쟁

으로 인한 한 집안의 수난과 마을의 몰락

을 그리고 있다. 대대로 내려오던 평온한

마을이 광기에 휩싸인 살육의 현장으로 변

해가는 과정이 읽는 독자들의 가슴을 저미

게 한다. 특히 그때의 상처와 흔적이 세월

이 지난 지금에도 아물지 않고 있음을 말

해준다.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가해

자와 피해자를 직접 내세움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감나무 (서진선 지음, 평화

를품은책 펴냄)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

다. 작가의 가족을 소재로 삼은 자전적 이

야기로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현실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이다. 전쟁에 군인으로 참가한 할아버지는

자신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평

생 감나무를 애지중지 키우고 이름표를 걸

어 기념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시민들

의 처절한 몸부림과 희생은 4 19혁명을 시

작으로 근현대사에서 굴곡진 아픔을 남겼

다.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눈부신 발달과 성장으로 우리 사

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분단으

로 인한 상처나 아픔은 소리 낼 수 없는 상

황들이 이어지면서 가족의 수난사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학작품들이 등

장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뉴스로만 보아야 하

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문학작

품 속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

건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물음에 답을 주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인간을 깊

이 있게 사랑하는 인류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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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상처로 남은 분단의 현실, 사랑으로 치유

문학으로 보는 분단

▶수업대상 : 중2~고등(학년에 따라 성

취 기준 정하기)

▶주제 :분단의 현실은 삶의 상처로

▶수업성취기준 :

1. 소설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안다.

2. 소설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

로 쓸 수 있다.

▷도입 : 1. 기사를 통해 작가의 근황

알아보기

▷전개 : 작품 읽기(등장인물의 시선

파악하기, 시대상황 예측하기, 작가의 의

도 파악하기, 자신의 생각 적용하기) 작

품 분석하기(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

리하기, 상징적인 의미 정리하기, 절정

(치유과정)을 찾아 생각나누기)

▷활동 :서평쓰기, 등장인물이 되어 소

설재구성하기, 편지쓰기, 시쓰기

▷정리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

증오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서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꼬여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남을 위한 사랑 즉 인류

애를 향하고, 얽혀있는 매듭을 풀기 위한

실천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수업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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